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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소재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을 대상으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

도와 자살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방법: 120명의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총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죽음해방인식,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공포,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의지로 구분된다.
결과: 룸살롱 여성종업원들은 ‘월수입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자살충

동억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룸살롱 여성들의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요인은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월수입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 여성종업원들의 경우 
‘죽음해방인식’ 요인만이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들의 경우 ‘월수입 만족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

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이 가진 죽음에 대한 태도
와 자살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게끔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중심어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과 바∣죽음에 대한 태도∣자살생각∣자살충동억제의지∣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death among Korean hostess (room salon/bar) in Busan and their suicide-related factors.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120 Korean hostess. The questionnaires 

consist of 7 major concepts: death as liberation, death as natural phenomenon, fear of death, 
avoidance of thought about death, fear for the impact of death on family, frequency of thought 
of death,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Results: Interestingly, satisfaction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with their monthly 

incom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requency of thought of death an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 Moreover, in term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fear for the impact of 
death on family,’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onthly incom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However, for hostess working at bars, 
‘death as liberation’ was found to be the only one factor showing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Conclusion: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their perceived monetary reward seems to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and suicide-related thoughts. Understanding a person’s 
attitudes toward death can be another way to help peopl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prevent them 
from carrying out the worst.

■ keyword :∣Korean Hostess∣Room Salon and Bar∣Attitude toward Death∣Suicidal Ideation∣Capacity to 
Resist Suicidal Im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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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중 14,42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살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8

명, 3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인 12.1명과 비교하면 각각 

약 1.2배, 1.7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1].

한편, 20-40대 여성들 60명 중 1명은 유흥업소의 “유

흥접객원”으로 취업할 만큼[2][3] 이 연령대의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아 하나의 직업군으로 

간주해야한다. 여기서 유흥업소란 어원적으로 유흥업

을 경영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노는 

일 또는 음식점, 술집에서 즐기면서 노는 곳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식품 접객업소 등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의미한다. 유흥

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 부녀자를 일컫는다[4].

또한 국내에서는 ‘(유사)성교매매’ 외의 성적 서비스 

판매(성산업)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이런 유흥업 등

에서 이루어지는 성산업은 ‘금지’보다는 ‘관리’를 받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5]. 그러나 지난 2004년 ‘성매매 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의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

한 업소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인 성접

촉 행위가 없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성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취업을 하고, 종사하는 일이 합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속에서 유흥업소를 비롯한 성

판매 여성들은 존재가 부정되는 존재이며[6], 일종의 사

회적 낙인이 가해지는 존재이다[7].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나 통

계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언론계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2010년 7

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생한 포항지역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종업원 8명의 연쇄자살사건 기사처럼 유흥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8].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

을 단순히 신변비관에 의한 자살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

어 이들이 어떠한 심리적·정신적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이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이들 업주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보

도내용을 고려해보면[9][10], 유흥업소 중 특히 룸살롱

에서 일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성매매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은 ‘화폐에 의한 

강간’ 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심

리적·신체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집단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

련 연구를 통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에 대해 이해

해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54명의 성매매 여성 중 

14.2%가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불만족, 성매매 사실

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금전적인 문제 등

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고, 그 중 8.4%가 자

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또한 홍콩의 성매

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고, 사회적 지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매매라는 직

업군에 종사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오명(stigma)을 많

이 느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관련 국내 성매매 여성 연구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 자살 생각 빈도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13]. 또한 

2011년 성매매피해 여성의 정신 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

험률은 일반인보다 2배가량 많고, 이들 중 6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뿐만 아니라, 성

매매 여성의 신체적·성적 건강과 자살시도와의 연관성

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28%가 자살시도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유흥업소 여성종업

원들 중에서도 룸살롱 여성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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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연구는 없었으며, 주로 전통형 성매매 여성의 자살

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항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과 같이 룸살롱1)이나 바(bar)2)[16-18]에서 일

하는 직업형태의 여성 자살과 그 관련 요인을 직접적으

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자살 관련 연구는 개인

의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본 Durkheim(1897)의 이론

을 토대로,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에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변인

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19-25].

이처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자살 연구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

나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1]. 그러나 자살은 직

접적으로 묻기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이다. 이에 

일련의 연구자들은 자살 생각 및 자살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써 자살을 죽음 현상이라 보

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6-30]. 이들 연구의 전제는 자살은 죽음의 

한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자살이란 ‘자

신의 자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자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긍정적 또는 부

정적 행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죽음’ 이

라고 한 E. Durkheim 의 정의에 부합한다[31].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과 죽음에 대한 태

도 연구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태

도 중 죽음공포, 죽음생각회피,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

해방인식 등의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32-36]. 또한 최근 국내에서 의학전문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

1) 룸살롱: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유흥주점에 해당.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됨[16].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로써 불법으

로 ‘2차’ 행위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17].
2) 바(bar):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일반음식점에 해당. 주로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

됨[16]. 그러나 최근 ‘토킹 바’ 혹은 ‘모던 바’ 라는 신종 술집의 형태

로 카페 같은 공간에서 유흥종사자가 고정된 테이블이 없이 돌아다

니며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바

(bar) 여성종업원은 룸살롱 여성종업원과는 달리 ‘2차’, 성매매를 하

지 않는 것이 특징임[18].

행동은 ‘자살충동억제의지’, ‘죽음해방인식’, ‘죽음생각

빈도’,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

격’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30]. 이를 통

해 볼 때, 자살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일반

적인 사회심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자살을 포함한 전반

적인 죽음태도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살은 죽음에 대한 태도 외에도 자살충동억제

의지 라는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특히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

한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한다[37]. 즉, 자살생각과 자살충동이 실제 자살행

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자

살충동억제의지가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행동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

생각 요인들과 함께 자살충동억제의지 요인을 함께 고

려하는 것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좀 더 정확히 예

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자살의 심

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20-40대 유흥업소 여

성종업원(룸살롱/바)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자살 관련 

연구의 사회심리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자살 생각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연관성을 집단별로 비교 조사하

고, 이러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 소재 유흥업소 중 룸살롱과 바

(bar)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

외한 84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52.4%(n=44), 

바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47.6%(n=40)이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0.01±6.18세였으며, 그 중에서 20

대가 63.1%(n=53), 30대가 29.8%(n=25), 40대가 7.1%(n=6)

이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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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5%(n=34),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

람이 36.9%(n=31),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21.5%(n=18), 무응답이 1.2%(n=1)였다.

특성 인원(명) 백분율(%)

근무지 유형 룸살롱 44 52.4
바 40 47.6

합계 84 100

연령대
룸살롱

20대 16 19.1
30대 22 26.2
40대 6 7.1

바
20대 37 44
30대 3 3.6
40대 0 0

합계 84 100

최종학력
룸살롱

고등학교 졸업 21 25
전문대학 재학/졸업 12 14.3
4년제 재학/졸업 10 11.9
무응답 1 1.2

바
고등학교 졸업 13 15.5
전문대학 재학/졸업 19 22.6
4년제 재학/졸업 8 9.5

합계 84 100

표 1.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개인적 특성

2.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을 보완하고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의지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T. W. Paul, 

G. T. Reker, and G. Gesser 의 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DAP-R)[33]을 바탕으로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28]이 개발한 사생관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

였다.

DAP-R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다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Meaning Management 

Theory에 근거하여[38], 죽음 불안(death anxiety)과 죽

음 수용(death acceptance)에서 비롯되는 죽음 공포

(death fear)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죽음 수용은 죽음을 더 나은 사후 세계로 인도하

는 것으로 인식하는 Approach acceptance와 죽음을 필

연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는 Neutral acceptance, 죽음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으로 보는 Escape 

acceptance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38].

따라서 본 연구의 척도는 이러한 T. W. Paul, G. T. 

Reker, and G. Gesser[33]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이

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28]이 개발한 사생관 척도 중 

죽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인식하는 ‘죽음

해방인식’,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 인식하는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보는 

‘죽음공포’,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정도를 측정

하는 ‘죽음생각회피[33]’,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의지’의 총 7가지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

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죽음해방인식’이 Cronbach’s α

=.942, ‘죽음자연현상수용’이 Cronbach’s α=.847, ‘죽음

공포’가 Cronbach’s α=.869, ‘죽음생각회피’가 Cronbach’s 

α=.703,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이 Cronbach’s 

α=.802, ‘죽음생각빈도’가 Cronbach’s α=.834, ‘자살충동

억제의지’가 Cronbach’s α=.692였다.

전체 설문지의 내용은 해당 전문가 3명에 의해 검토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해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신뢰성 분석, 빈도 분석, 상관 분석, 교차분

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미만으로 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최근 감정 상태 비교

[표 2]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룸살롱/바)의 ‘자살

을 생각해 본 경험’,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구체적

인 자살 방법 생각 여부’, ‘자살 시도 경험’, ‘실제로 자살

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우울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다.

[표 2]에 따르면 먼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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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56.8%(n=25)

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바 여

성종업원은 42.5%(n=17)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

다’고 대답하였다.

자살을 생각해 본 42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경제

적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40.0%, n=10). 그 다음

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16.0%, n=4)’, ‘이성과의 

갈등(12.0%, n=3)’, ‘가족과의 갈등(8.0%, n=2)’ 순이었

다. 바 여성종업원은 ‘경제적인 이유’와 ‘일과 관련된 스

트레스’, ‘가족과의 갈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각 

23.5%, n=4). 그 다음으로는 ‘이성과의 갈등(11.8%, n=2)’, 

‘친구와의 갈등(5.9%, n=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 

모두에게 자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 생각 여부’를 물은 결

과,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

답한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60.0%(n=15), 바 여성종업원

은 41.2%(n=7)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

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44.0%(n=11), 바 여성종업원은 23.5%(n=4)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구체적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시도 역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문항인 ‘자살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시도하

지 않은 이유’ 에 대해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50.0%, n=7)’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21.4%, n=3)’,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7.1%, n=1)’,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7.1%, n=1)’의 

순이었다. 바 여성종업원은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38.5%, n=5).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30.8%, n=4)’,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23.1%, n=3)’,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7.7%, 

n=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주변 사람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룸

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원인 84명의 여성종업원을 대상

으로 지난 2주간의 ‘우울 여부’에 대해 물었다.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가 

40.9%(n=18), ‘가끔 우울한 편이었다’가 38.6%(n=17),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가 15.9%(n=7), ‘항상 우울했다’

가 4.5%(n=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바 여성종업원의 경

우는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가 32.5%(n=13), ‘가끔 우

울한 편이었다’가 42.5%(n=17),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

가 20.0%(n=8), ‘항상 우울했다’가 5.0%(n=2)의 응답률

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

업원의 우울 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룸살롱 
여성종업원

바 
여성종업원

자살생각경험 있다 25(56.8) 17(42.5)
없다 19(43.2) 23(57.5)

합계 44(100) 40(100)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경제적 이유 10(40.0) 4(23.5)
일/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4(16.0) 4(23.5)
가족과의 갈등 2(8.0) 4(23.5)
친구와의 갈등 - 1(5.9)
이성과의 갈등 3(12.0) 2(11.8)
기타 6(24.0) 2(11.8)

합계 25(100) 17(100)
구체적인 자살 
방법 생각

있다 15(60.0) 7(41.2)
없다 10(40.0) 10(58.8)

합계 25(100) 17(100)
자살 시도 경험 있다 11(44.0) 4(23.5)

없다 14(56.0) 13(76.5)
합계 25(100) 17(100)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1(7.1) 5(38.5)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7.1) 1(7.7)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
을 고통 때문에 7(50.0) 4(30.8)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21.4) 3(23.1)

기타 2(14.3) -
종교적 신념 때문에 - -

합계 14(100) 13(100)

우울 정도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 18(40.9) 13(32.5)
가끔 우울한 편이었다 17(38.6) 17(42.5)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 7(15.9) 8(20.0)
항상 우울했다 2(4.5) 2(5.0)

합계 44(100) 40(100)

표 2.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에 대한 생각
과 감정 상태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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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죽음해방인식’,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공포’, ‘죽음생

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

도’, ‘자살충동억제의지’의 총 7문항으로 분류하였다.

[표 3]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죽음해방인식’ 문항(문항 1, 

2, 3)은 죽음이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인생으

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다. 이 문항들에 대해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 모두 죽

음이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나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죽음해방인식’과 동일하게 죽

음의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죽음자연현상수용’과 관

련된 질문(문항 4, 5, 6)에서는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

의 상당수가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

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 의해 야기되는 ‘죽음공포’ 

요인과 관련된 질문(문항 7, 8, 9, 10, 11)에서는 대부분

의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불안

하거나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죽음생각회피’ 요인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문항 12, 13, 14).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싫은지를 묻는 문항

(문항 12, 13)에 대해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

원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죽

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의식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

항(문항 14)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죽음에 

대한 깊은 의식을 회피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나의 죽음에 가족에게 주는 충격’에 대한 질문(문항 

15, 16, 17)에서는 대다수의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이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줄 것이라

고 응답했다.

‘죽음생각빈도’를 묻는 질문 중 죽음에 대해 종종 생

각하는지(문항 18)에 대해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는 ‘그렇다’라고 한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반면, 바 여

성종업원의 경우는 ‘그렇다’와 ‘그러지 않다’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에 대해 깊게 그리고 자주 

근무업소

룸살롱 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죽음해방인식
1. 죽는다는 것은 삶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9(43.2) 3(6.8) 23(57.5) 2(5.0)
2. 죽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부터의 해방이다. 24(54.5) 6(13.7) 25(62.5) 3(7.5)
3. 죽음이란 험악하고 무서운 세
상의 탈출구다. 27(61.4) 3(6.8) 25(62.5) 2(5.0)
죽음자연현상수용
4.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
면이다. 5(11.4) 25(56.8) 5(12.5) 16(40.0)
5. 죽음이란 인생의 흐름의 일부
분이다. 3(6.8) 29(65.9) 4(10.0) 19(47.5)
6. 죽음이란 누구나 한 번은 겪
게 되는 삶의 한 단면이다. 2(4.5) 33(75.0) 2(5.0) 21(52.5)
죽음공포
7.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14(31.9) 8(18.2) 9(22.5) 5(12.5)
8.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긴장되어 기분이 안 좋아진다. 16(36.3) 8(18.2) 11(27.5) 2(5.0)
9. 나는 죽음이 두렵다. 11(25.0) 10(22.8) 12(30.0) 4(10.0)
10.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
각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2(50.0) 3(6.8) 21(52.5) 1(2.5)

11.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
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22(50.0) 5(11.3) 19(47.5) 3(7.5)
죽음생각회피
12.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
기 싫다. 8(18.2) 13(29.5) 9(22.5) 10(25.0)
13. 자신의 죽음은 생각하고 싶
지 않은 일 중의 하나다. 8(18.2) 9(20.4) 8(20.0) 6(15.0)
14.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의식하고 싶지 않다. 2(4.6) 15(34.1) 2(5.0) 9(22.5)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15.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1(2.3) 34(77.3) 0(0) 32(80.0)
16.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갑자
기 죽는다면 가족들은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0(0) 39(88.6) 0(0) 32(80.0)

17.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가
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2(4.5) 31(70.5) 0(0) 26(65.0)
죽음생각빈도
18.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9(20.4) 12(27.3) 6(15.0) 6(15.0)
19.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서 곰곰이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11(25.0) 6(13.6) 9(22.5) 3(7.5)

20.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
해서 자주 생각한다. 19(43.2) 4(9.1) 14(35.0) 6(15.0)
자살충동억제의지
21. 앞으로 나에게 극심한 경제
적,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
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진 않겠다.

2(4.6) 27(61.4) 2(5.0) 26(65.0)

22. 나는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
이 걸려도 자살은 하지 않겠다. 6(13.6) 18(40.9) 5(12.5) 16(40.0)

표 3.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단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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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문항 19, 20)에서는 룸살롱과 

바 여성종업원 모두 자주 생각하지도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충동억제의지’와 관련된 질문(문항 

21, 22)에서는 두 집단 모두 경제적·정서적·육체적 고통

이 있더라도 자살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3.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월수입 만
족도 비교

[표 4]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월수입에 대한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따르면, ‘월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

우, ‘자신의 월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3.6%(n=6),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와 ‘조금 만족한다’가 각각 

34.1%(n=15), ‘매우 만족한다’가 18.2%(n=8)의 응답률

을 보였다.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 ‘자신의 월수입에 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2.5%(n=9), ‘거

의 만족하지 않는다’가 20.0%(n=8), ‘조금 만족한다’가 

47.5%(n=19), ‘매우 만족한다’가 10.0%(n=4)의 응답률

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경제적 소득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약 48%에 

달하는 여성이 월수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바 여성종업원은 룸살롱 여성종업원보다 약간 적은 

정도인 약 43%의 여성이 월수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룸살롱 
여성종업원

바 여성종업원

월수입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13.6) 9(22.5)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15(34.1) 8(20.0)
조금 만족한다 15(34.1) 19(47.5)
매우 만족한다 8(18.2) 4(10.0)

합계 44(100) 40(100)

표 4.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월수입 만족도 
    

단위: n(%)

4.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과 자살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표 5]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자살충동억제의지, 월수입 만족도, 우울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죽음생각회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을 살펴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죽음해방인식(r=-.362, 

p<.05)’과 ‘죽음자연현상수용(r=-.322, p<.05)’ 및 ‘죽음

생각빈도(r=-.334,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바 여성종업원은 ‘죽음공포(r=.490, p<.05)’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죽음공포’와 ‘죽음생각빈도’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죽음생각회피’ 외에 

다른 요인은 연관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죽음생각빈도

(r=-.401,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죽음생각빈도는 ‘월수입 만족도(r=-.447, p<.01)’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월수입 만족도’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자살충동억제의지’도 약했다.

또한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

울’과 ‘죽음생각빈도(r=.379, p<.05)’, ‘자살 생각 경험

(r=.484, p<.01)’, ‘죽음해방인식(r=.327, p<.05)’간에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

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

고, 자살 생각 경험이 더 많았으며 특히 죽음 자체를 해

방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룸살롱 여성종업원에서는 ‘월수입 만족

도’가 ‘죽음생각빈도’와 ‘자살충동억제의지’ 간의 연관성

을 결정하는 반면, 바 여성종업원은 ‘죽음공포’가 이들

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제어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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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해방
인식

죽음
자연
현상
수용

죽음
공포

죽음
생각
회피

나의
죽음
이 
가족
에게 
주는 
충격

죽음
생각
빈도

자살
충동
억제
의지

자살
생각
경험

월수
입 
만족
도

우울
여부

죽음해
방인식

룸살롱 1
바 1

죽음자
연현상
수용

룸살롱 .147 1
바 -.026 1

죽음공
포

룸살롱 .062 -.123 1
바 .454† -.160 1

죽음생
각회피

룸살롱-.362*-.322* .279 1
바 -.030 .048 .490† 1

나의 
죽음이 
가족에
게 주는 
충격

룸살롱 -.098 -.051 .089 .132 1

바 -.382* .306 -.208 -.108 1

죽음생
각빈도

룸살롱 .287 .003 .372* -.334*-.020 1
바 .550† -.109 .188 -.175 -.125 1

자살충
동억제
의지

룸살롱 -.070 .190 -.130 .232 .206 -.401† 1
바 -.575† .004 -.132 .044 .114 -.311 1

자살 
생각 
경험

룸살롱 .513† .299* .199 -.176 -.049 .365* -.267 1
바 -.013 .085 -.170 -.048 -.182 -.130 -.126 1

월수입 
만족도

룸살롱-.337*-.041 -.218 .156 .211 -.447† .293 -.352* 1
바 -.227 .003 -.159 .166 .114 -.248 .168 .232 1

우울여
부

룸살롱 .327* .236 .170 -.153 -.197 .379* -.184 .484† -.285 1
바 .227 -.030 -.015 -.077 -.106 .067 -.202 .441† -.017 1

주: *p<.05, †p<.01

표 5.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자살충동억제의지, 월수입 만족도, 우울 여부 간
의 상관관계

룸살롱 여성종업원 n=44, 바 여성종업원 n=40

5.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충동억제의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표 6]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충동억제의지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충동억제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은 상관관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 항목 4가

지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은 총 Likert 7점 척

도로 이루어진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

의 총점은 죽음해방인식 21점, 죽음 공포 35점, 나의 죽

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21점, 죽음생각빈도 21점, 자

살충동억제의지 14점이다. 또한 빈도분석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된 ‘경제적 이유’를 

결정짓는 요인인 ‘월수입 만족도’도 함께 교차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4점 척도이다. 이들 요인의 총

점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Low, Middle, 

High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나의 죽음

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월수입 만족도’를 높게 인식

할수록 ‘자살충동억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확률 역시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여성의 경우는 ‘죽음해방

인식’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살충동억제의지’가 높아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의지

바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의지

Low Middle High p Low Middle High p

죽음해방
인식

Low 2(4.5) 7(15.9) 13(29.5)
.693

1(2.5) 6(15.0) 16(40.0)
.006†Middle 3(6.8) 5(11.4) 8(18.2) 2(5.0) 5(12.5) 6(15.0)

High 0(0) 3(6.8) 3(6.8) 3(7.5) 0(0) 1(2.5)

죽음공포
Low 2(4.5) 3(6.8) 13(29.5)

.010*
2(5.0) 6(15.0) 7(17.5)

.225Middle 3(6.8) 4(9.1) 9(20.5) 1(2.5) 3(7.5) 12(30.0)
High 0(0) 8(18.2) 2(4.5) 3(7.5) 2(5.0) 4(10.0)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Low 2(4.5) 1(2.3) 1(2.3)

.007†

2(5.0) 0(0) 2(5.0)

.233
Middle 2(4.5) 0(0) 3(6.8) 1(2.5) 1(2.5) 2(5.0)

High 1(2.3) 14(31.8)20(45.5) 3(7.5) 10(25.0)19(47.5)

죽음생각
빈도

Low 1(2.3) 1(2.3) 10(22.7)
.019*

0(0) 3(7.5) 5(12.5)
.415Middle 1(2.3) 4(9.1) 10(22.7) 3(7.5) 5(12.5) 14(35.0)

High 3(6.8) 10(22.7) 4(9.1) 3(7.5) 3(7.5) 4(10.0)

월수입 
만족도

Low 1(2.3) 3(6.8) 2(4.5)
.026*

2(5.0) 5(12.5) 2(5.0)
.077Middle 3(6.8) 8(18.2) 4(9.1) 1(2.5) 0(0) 7(17.5)

High 1(2.3) 4(9.1) 18(40.9) 3(7.5) 6(15.0) 14(35.0)
주: *p<.05, †p<.01

표 6.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월수입 만족도 교차표

룸살롱 여성종업원 n=44, 바 여성종업원 n=40
단위: n(%)

6.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충동억
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살충동억제의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입력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에 따르

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β=.286, t=2.036, p=.049)’ 요인과 ‘월수입 만

족도(β=.318, t=2.173, p=.036)’ 요인이 ‘자살충동억제의

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도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만족도’ 였으며, 그 다음

이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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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죽음해방인식(β

=-.520, t=-2.746, p=.009)’ 요인만이 ‘자살충동억제의지’

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죽음해방인식’ 요인은 영차상관에서는 –였

지만, 다중회귀분석에서 서프레션 효과에 의해 +가 되

었으므로 이 값은 해석하지 않는다[39]. 또한, 본 회귀 

모델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자살충동억제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26.5%,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 24.2%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억제의지

B β t R
2

F

룸살롱

죽음해방인식 .042 .044 .311

.265 3.514*
나의 죽음이 가족에
게 주는 충격 .315 .286 2.036*

월수입 만족도 .306 .318 2.173*

죽음공포 -.148 -.167 -1.192

바

죽음해방인식 -.572 -.520 -2.746†

.242 2.790*
나의 죽음이 가족에
게 주는 충격 -.033 -.029 -.167
월수입 만족도 .110 .123 .805
죽음공포 .182 .187 1.130

주: *p<.05, †p<.01

표 7.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충동억제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중에서도 특히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죽음

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후,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바 여성종업원 보다는 약 2배가

량 많았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한 생각’도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약 1.5배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게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보다 자살이나 죽

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자살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는 본 연구의 상관관계에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

성종업원과는 달리 ‘죽음해방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생

각회피’가 낮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고 수용할수록 자신으

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37]. 또한 인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자살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한다[28]. 따라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현

실에 대한 탈출의 수단으로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며 자살충동억제의지가 약해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관분석에 따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

성종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

였고, 자살 생각 경험이 많았으며, 죽음 자체를 해방구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대부분의 자살연구

[34-36][40]에 근거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즉, 우울할수

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40], 죽음은 삶의 고통으로부

터의 해방[34-36]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며, 자살

충동억제의지 또한 약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살

시도와 자살 계획이 바 여성종업원보다 룸살롱 여성종

업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보여준 우울, 자살생각, 죽음생각

빈도, 그리고 죽음해방인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죽음해방인식’이 직접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어 선택적 고립과 같은 ‘우울 행

위’를 유발하고, 이런 ‘우울 행위’가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울 여

부’가 ‘죽음생각빈도’, ‘자살생각경험’ 그리고 특히나 ‘죽

음해방인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울 여부는 자살 관련 연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우울증

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며, 자살만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41]. 그러나 오진

탁의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자각이 전무한 상황

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42].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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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죽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살자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자살한 이후 얼마나 끔찍한 상황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43]. 따라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처럼 잘못된 죽음에 대

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결론적으로 자살을 미화시키고 

자살충동억제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에 따르면 룸살롱 여성종

업원의 경우는 바 여성종업원과 달리 ‘나의 죽음이 가

족에게 주는 충격’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충동억제의

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룸살롱 여성들이 

설문지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의 응답으

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을 가장 많

이 선택한 것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다. 직업적 요구가 더 강요되는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더 강한 개인적 성향을 보일 것으

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가까운 지인이 받을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는 타인 배려적 성향을 보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이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업주의 성매매 알선을 받은 것과 

관련된 신문보도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에서 연간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 이상이 룸살

롱 등의 유흥업소를 통해 오고간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44], 성매매를 하는 직업군인 룸살롱 여성종업원

에게는 사회 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낙인이론

[45]에 의한 스티그마[12][46]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자살을 생각해보았으나 실

제로 시도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으로 두는 것은 본인들

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 낙인 집단인 성매매 직업군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이 받을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생애의 전 단계, 그리고 자살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 

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나 감정교환은 자살 생각이나 행

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확률

이 줄어들고, 동시에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가족 지지가 높은 것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

이다[47]. 또한 개인이 위치해있고 사회적으로 맺은 관

계가 친밀성, 애착, 정체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면 자살

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48]. 

실제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및 자살 충

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9].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바와 달리 룸

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월수입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룸살롱 여성종업

원의 자살충동억제의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성매매를 하

면서까지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

다. 여성들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2차’가 가능한 룸살

롱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차’에서의 수

입은 혼자서 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은 다양하게 변화되었

다. 성산업의 ‘서비스업화’에 따라 여성들은 손님의 감

정 상태에 적절히 반응해 상호작용할 것을 요구받았으

며[50], 인간 본연의 속성인 ‘감정’을 교환가치로 추상화

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별한 유형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51].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성이라

는 것은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무엇으로 대표되며, 이

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즉, 여성의 성을 매매한다는 것

은 자존감을 매매한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이 자신의 감정과 성적 

자존감(sexual self-esteem)을 판매하면서까지 이 직업

을 선택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바

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보다 크기에 월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월수입 만족도가 낮다면 상대적 박탈감

[52]이 커져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유사집단인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를 대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선불금, 빚 

독촉’과 같은 요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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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53].

이처럼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자살

에 대한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이소정[22]은 소득불평

등이 개인의 자살이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연결되는 시

점인 경제적 스트레스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관적 차원의 스트

레스는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과 연관

될 수 있다[54]. 그리고 이는 경제적 궁핍, 경제적 부담, 

경제적 압박 등으로 연결되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

될 경우 자살의 이전 단계인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55]. 따라서 ‘월수입 만족

도’라는 변수가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어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되며, 실제로 바 여성종업원과 달리 룸살롱 여성종업원

의 ‘월수입 만족도’는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자살원인은 

우울증’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

식과 달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적 체계를 죽음

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우울’과 ‘자살’ 이라는 

공간 사이에 단순히 ‘우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

리를 분석할 때, 기존의 연구처럼 ‘우울여부’에만 초점

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소재 유흥업소(룸살롱/바) 

여성종업원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죽

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월수입 만족도’가 높

고,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죽음생각빈도’가 낮아지며 ‘자살충동억제의지’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죽음에 대

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

기 위해 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과 더불어 죽

음에 대한 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들의 죽음에 대

한 태도를 조사한 후, 죽음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의

미를 올바르게 갖게 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충동을 억제

하고,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으며 죽음 

자체를 해방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울하거나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

지 못 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살을 택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정신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더 나은 수입을 위

해 자신의 ‘감정’과 ‘성적 자존감’을 매매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월수입이 자살충동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경향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원은 ‘탈성매

매’ 의지를 가진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56], 계

속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은 지원에서 

배제시킨다. 따라서 이들이 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살 연구는 설문지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응답자에게 과거의 기

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외상 후 장애나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으며[57][58], 자살에 대해 언급하면

서 죽음을 생각하고 관심을 두게 만드는 딜레마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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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따라서 보다 많은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면 직접적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

은 죽음에 대한 태도 설문지만으로도 응답자의 자살 생

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축

을 담당하며, ‘성매매 처벌법’의 시행 이후 합법적 테두

리 안에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훨씬 많아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터부시되는 일종의 소외계층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체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적다는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이라는 특수성 때

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특정 지구 내

의 유흥업소 종사자로 한정하였기에 대표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유흥업소 여성종

업원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

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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